
- 471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2. Vol. 27, No. 3, 471 - 493

성인애착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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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임상심리전공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 매개효과가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내면화된 수치심 사이에

서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SPSS 25.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3.4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조절효과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애착

불안과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간에는 정적상관을, 애착회피와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간

에도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자비와 기타 변인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애착불안과

분노억제 간, 애착회피와 분노억제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자기자비는 애착불안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그리고 애착회피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를

조절했다. 넷째, 애착불안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억제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를 자기

자비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다. 또한, 애착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억

제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를 자기자비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의의와 상담의 실제 장면에서의 시사점 및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애착불안, 애착회피,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자비, 분노억제,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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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활동 제약, 불경기,

불안감 등으로 우울증 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우려되는 가운데,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환자는 2018

년 75만 명에서 2019년 79만 명으로 5.9% 증가했

고, 진료비도 12% 늘어났다(김봉수, 2021). 이런

우울 관련 질환은 분노억제와 관련이 있다(이훈

진, 2000; 최성일, 김중술, 신민섭, 조맹제, 2001;

Kopper & Epperson, 1996). 이렇게 분노를 지나

치게 억제하는 경우에는 화병이나 심장마비, 협심

증,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육체적 및 정신적 어려

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채유경, 2001; Mayne &

Ambrose, 1999),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

로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다(김지은, 박수현,

2018; 이경순, 김교헌, 2000).

분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대표

적이고 보편적인 정서 중 하나로(Averill, 1983),

전겸구(1999)의 연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에 한 번 이상은 분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꼈다 하더

라도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노는 긍

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안윤

영, 2012), 적응적인 분노표현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등(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

애, 2003) 적응적 역할을 하지만, 역기능적으로 표

현되었을 때는 대인관계의 손상 등 사회적 관계

에서의 문제를 유발하는 부적응적인 행동들과 관

련이 있다고 보았다(Del Vecchino & O’Leary,

2004). Spielberger, Reheiser와 Sydeman (1995)은

분노를 표현하는 양식으로 적응적 분노표현양식

인 분노조절과 부적응적 분노표현양식인 분노표

출, 분노억제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분노억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

노억제는 화가 나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자기 내

부로 돌리는 것으로, 분노의 유발 상황이나 그와

관련된 생각과 감정 등을 꾹 참고 괜찮다고 여기

는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Kerr & Schneider,

2008). 분노억제는 분노표출과는 달리 공격 행동

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기보고 상에서도 분노감을

낮은 수준으로 보고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

지만, 객관적인 검사인 심리검사나 생리학적 검사

와 같은 검사에서 분노억제는 높은 수준의 분노

를 나타내고, 공황장애나 신체화, 자살, 섭식장애

와 같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이경순, 김교헌,

2000; Beitman, 1992; Munhall, 1993). 또한, 분노

억제가 강한 사람들은 주로 우울감과 절망감을

많이 보였으며, 자살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idewell & Chang, 1996; Cautin,

Overholser, & Goetz, 2001).

분노억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의 주된 형태 중 하나로서 분노억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긍

정적인 정서는 적게 느끼게 되고 부정적인 정서

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현주, 이정윤, 2011). 또한, 애착불안, 애착회

피와 분노억제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보

고되고 있는데(조영희 ,정남운, 2016; 최수정, 이동

훈, 2019), 더 구체적으로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분노억제의 심리적 기제를 알기 위해서 이에 대

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며,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분노억제의 심

리적 기제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분노는 사건 자체에서 유발되는 것이라기보다

개인의 신념체계에 따라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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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 유발되어 진다고

보는데(Deffenbacher & Mckay, 2000), 이러한 개

인의 신념체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애착이라 보았다(Bowlby, 1980). 애착

이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서 형성되는 강한 유대관계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세상에 대한 관점

을 발달시키는 것으로(Bowlby, 1980) 처음에는 유

아와 어린 아동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후에는 이

유대관계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

지 개인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지속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했다(Bowlby, 1988).

이제 애착 개념은 생애 초기의 아이와 주 양육자

와의 정서적 유대관계에 관한 것을 넘어, 전 생애

동안의 중요한 타인과의 정서적 결합의 기초로서

(Cassidy, 2000) 한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발전하

는 것으로 보고 있다(Mallinckrodt, 2000). 성인애

착은 크게 두 개의 차원인 불안과 회피로 분류되

는데(Brennan, Clark, & Shaver, 1998), 애착불안

은 타인에게 거절당하고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관계에 몰입하게

되고,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

는 특성이 있는 반면, 애착회피는 타인을 경계하

고 타인과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정서적으

로도 거리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진다(Brennan

et al., 1998; Mikulincer & Shaver, 2007). 이 두

차원 모두 낮은 수준이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Mikulincer & Shaver, 2008), 두 차

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문희운, 양난미, 2019; 이재필,

2021).

동일한 분노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분노를

잘 통제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표출하거나 억제

하는 등 보다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무

엇이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히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인 외상이

있었던 경우나 불안정하게 애착이 형성된 사람의

경우에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한다고 보고하

고 있다(Mikulincer, & Florian, 1998). 국내연구에

서도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경우 분노억제와

같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문소현, 박영주, 2008; 이지영, 손정

락, 2009). 나아가 애착불안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

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많이 표현하는 특성인 정

서적 반응성과 관련이 많으며 분노억제와 분노표

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애착회피의 경우

자신의 심리적인 불편감을 억제하려는 특성인 정

서적 억제성과 높은 상관을 가지며 분노억제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김현주, 이

정윤, 2011; 이지영, 손정락, 2009; 홍상희, 2017;

Wei, Vogel, Ku, & Zakalik, 2005). 이렇게 성인애

착과 분노억제 간 관계를 여러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만, 분노억제를 보다 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성격변인인 성인애착을 직접적

으로 개입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인애착과 분노억제 간의 중간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

(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분노억제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또한

이 매개효과를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내

면화된 수치심 사이에서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으로 자기자비를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수치심은 자신의 부족함, 결핍, 부적절함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로 인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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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정서이다(Kaufman, 1989;

Tangney, Wagner, Fletcher, & Gramzow, 1992).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이란, 반복적으로 수치심을

경험하여 개인의 성격에 내면화되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만성적인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Cook, 2001).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한 개인으로 정서적으로는 스스로를 작

고 무기력하게 느끼게 하고, 행동적으로는 숨거나

사라지고 싶은 회피행동을 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안봉화, 2011). 이렇게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의

결함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Cook, 1991). 즉, 내면화된 수치심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된 애착 대상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잘못된 양육태도는 수치심과 관련이

높은데, 양육과정에서 잘못한 행동에 대한 제대로

된 훈육이 아닌 양육자의 비난과 공격,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날 때 자신에 대한 혐오나 조건적인

수용, 애정의 철회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Claesson & Sohlberg, 2002; Gilbert, Allan, &

Goss, 1996). 이런 양육자와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면화된 수치심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Gross & Hansen, 2000; Lopez et al., 1997).

이를 토대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내면화된 수

치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불안정한 애착일수록 내면화된 수치

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미애, 백용매, 2017;

김현주, 이정윤, 2011; 이연규, 최한나, 2013; 황지

선, 안명희, 2015).

한편, 처음에 수치심이 유발되면 그로 인해 스

스로를 더욱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되어 결국 자

신에게 적대감까지 가지게 되고, 수치심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불승인할 것이라는 생각과도 연결

되어 있으므로 자신에게 향했던 적대감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된다(Lewis, 1971). 분노가 일

어났을 때도 사람들은 그 분노에 대해서 수치심

을 느끼게 되며, 지속되는 분노로 인한 수치심은

역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

는 생각과 연결되어 타인에 대한 분노를 유발한

다고 보았다(Miller, 1985). 수치심과 분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수치심은 다른 정서보다

분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류설영, 1999; 장진

아, 2006),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분노를 일종의

방어기제로 사용하고(Averill, 1982), 분노를 잘 조

절하지 못하고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Tangney, Miller, Flicker, &

Barlow, 1996). 즉,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

기에 대해 손상된 지각을 가지고 있거나 부적절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내면화된 수치

심이 높은 경우,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인 분노억제

를 보인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김현주, 이정윤,

2011). 성인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표현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있으나(조영희,

정남운, 2016), 예측 변인으로서 애착불안과 애착

회피와 결과 변인으로서 분노억제와의 관계를 다

루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이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분노억제

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정신건강 분야에서 꾸준하게 주목받고 있

는 자기 구성 개념인 자기자비는 임상적 개입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백소영, 하현주, 권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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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스트레스, 우울, 내면화된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김수영, 조민아, 2021; 김애경, 하승

수, 2020; 박세란, 이훈진, 2015). Neff(2003a)는 자

기자비가 3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보았는데, 첫째는 자기친절로서 실패

와 고통을 경험할 때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비판

하기보다 스스로를 온정적이고 친절하게 대하므

로 스스로를 사랑받으며 행복해질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 둘째는 보편적 인간성으로 자신

의 실패나 부정적인 경험이 특별하고 자기 국한

적인 것이 아닌 타인들도 그와 유사한 고통과 약

함, 혼란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아 자신의 경험

을 객관화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인식하

는 것을 의미한다(Neff, 2003a).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와 완벽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자신의 실패를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다.

셋째는 마음챙김으로 실패나 고통스러운 경험 속

에서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

아차리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Neff, 2003a).

따라서 부정적인 정서나 고통에 과몰입하여 극대

화하지 않고, 적절한 인식 및 수용으로 자신의 마

음 상태와 생각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자기자비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변화시키는 정서조절 전략

이라 할 수 있고(Neff, 2004), 부정사건 경험 시

평정심 유지와도 관련성이 크게 나타나 부정사건

을 완화하는 역할이 확인되었으므로(박세란, 이훈

진, 2015) 부정적인 정서의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애착불안과 애착

회피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부정적인 정서를 조

절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분노억제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낮은 우울집단의 불안애

착과 수치심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하위유형인

보편적 인간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김해경,

2015),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자비가 수치심의 수

준을 유의하게 낮추었다는 Gilbert와 Proctor

(2006)의 연구와 수치심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자

기자비가 작용한다는 Leary, Tate, Adams, Batts

Allen과 Hancock(200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 또한, 자기자비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같이

만성적인 성격적 특성이라기보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증진될 수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McKay & Fanning, 2000), 그 예로 만성화된 수

치심과 자기비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

어진 자기자비 훈련 프로그램(Gilbert & Procter,

2006)에서 자기비판과 만성화된 수치심으로 인한

불안, 우울, 열등감과 복종 행동을 경험하는 사람

들이 훈련을 받은 후에 그 증상의 정도가 상당히

감소했음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자기자비가 개인

의 노력으로 충분히 증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자기자비 훈련을 통해서 수치심을 느

끼는 상황이나 부정적 피드백 상황에서 정서적

균형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고(Leary et al.,

2007), 결국 자기자비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완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태도인 자기자비

의 정도가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내면화된 수

치심을 경유하여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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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 조절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모형

을 설정하였다.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칠 때, 특히 내면화된 수치

심을 통하여서 분노억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분

노억제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면화된 수치

심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내면화된 수

치심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정선호, 서동기, 2016).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분

노억제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고, 동시에 이 매개효과가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과 분노억제의 관

계와 애착회피와 분노억제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

치심이 매개할 것이다. 둘째, 애착불안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 관계와 애착회피와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를 자기자비가 조절할 것이다. 셋째, 애

착불안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분노억제에 미

치는 간접효과와 애착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분노억제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자기자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이 검증된다면,

상담 장면에서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가지고 분노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에게 자기자비의

치유적인 특성을 함께 공유함으로, 실제적인 개입

을 이해시키고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으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2021년 3월 12일부터 3월31일까지 약 3주

간 학교, 직장, 온라인 모임 등 여러 경로의 지인

들에게 온라인 조사 링크를 공유하여 응답을 회

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별도의 보상

은 실시하지 않았다. 설문 응답시간은 약 20분 정

도 소요되었으며, 총 448부의 설문이 수거되어 무

응답, 고정 반응 및 응답의 비일관성을 보이는 사

용자는 없었으므로 448부 모두를 최종적으로 분석

하였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336명(75%), 기타

지역에서 112명(25%)이 응답하였고, 응답 대상자

의 성별은 남자 170명(37.9%), 여자 278명(62.1%)

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 69명(15.4%), 30대

98명(21.9%), 40대 149명(33.3%), 50대 이상 132명

그림 1. 연구모형 1 그림 2. 연구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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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성인애착.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불

안정한 성인애착 측정을 위해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개발하였고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정한 친밀한 관계경험 척도-

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Revised: ECR-R)을 김성현(2004)이 한국어로 번

안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6개 문항으로 되어있고,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측

정을 위한 각 18문항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

점)’까지 Likert 7점 척도로 평가되며, 각 차원의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애착 형성이 불안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애착불안은

.89, 애착회피는 .85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애착불안은 .93,

애착회피는 .89로 나타났다.

분노억제. 연구 참여자들의 분노억제 측정을

위해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

발하였고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가 번안하고 타당화 한 상태-특성 분노표

현 척도 한국판(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을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

항)와 분노표현양식(24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가되며, 각

하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해당 분노

표현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를 제외한 분노표

현양식의 3가지 요인인 분노조절, 분노표출과 분

노억제의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결과분석에는

분노조절(8문항)과 분노표출(8문항)을 제외하고,

분노억제(8문항)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겸구 등

(1997)의 연구에서 .78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80으로 나타

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Cook(1987)이 개발한 내면

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하여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수치심(24문항)과

자존감(6문항)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

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되며,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

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 편향성 방지를 위해 자존감

을 측정하는 6문항을 포함하여 총 30문항을 설문

에 사용하였고, 결과에서는 이 6문항을 제외한 부

적절감(10문항), 공허(5문항), 자기처벌(5문항), 실

수불안(4문항)의 24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93의 내적합치도

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97로 나타났다.

자기자비. Neff(2003b)가 개발하였고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한국판 자기자비척도(Korea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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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elf- Compassion Scale: K-SCS)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

은 두 개씩이 대립이 되도록 이루어져 있는데, 자

기친절과 자기판단 10문항, 보편적 인간성과 고립

8문항, 마음챙김과 과잉동일시 8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 .85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9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3.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

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

다. 둘째, 먼저 조절된 매개효과는 독립변인과 종

속변인 간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효과가 유의미하

지 않아야 하므로(정선호, 서동기, 2016), 성인애착

(애착불안, 애착회피)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아

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활용하였다(Hayes, 2013). 셋째, 내면

화된 수치심의 단순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제안에 따라서 3단계

순차적 회귀분석과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였다. 넷째,

독립변인인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매개

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자

비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의 Model 1을 활용하였다(Hayes, 2013). 다섯째,

본 연구의 최종모형인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서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내면화된 수치심

을 매개하여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는 것을 의미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7을 활용하였다

(Hayes, 2015).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연구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와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든

변수의 왜도는 ±2 미만, 첨도는 ±7 미만으로 나타

나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고(Curran, West, &

Finch, 1996), 따라서 회귀분석과 같은 모수통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료의 분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 애착불안

은 분노억제, r=.58, p<.001., 내면화된 수치심,

r=.68, p<.001.과 정적상관을, 자기자비, r=-.60,

p<.001.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애착회피는 분

노억제, r=.30, p<.001., 내면화된 수치심, r=.35,

p<.001.과 정적상관을, 자기자비, r=-.37, p<.001.

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

노억제, r=.65, p<.001.와 정적상관을, 자기자비,

r=-.69, p<.001.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자기자

비는 분노억제, r=-.59, p<.001.와 부적상관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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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기본 가정 검토

조절된 매개모형은 기본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

아야 한다(Muller, Judd, & Yzerbyt, 2005). 즉, 종

속변인인 분노억제에 대하여 독립변인인 성인애

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조절변인인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PROCESS

macro의 Model 1(Hayes, 2013)을 활용하여 이를

검증한 결과, 애착불안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b=.08, t=2.71, p<.01., 애

착불안과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항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04, t=1.14, ns. 또한, 애착회피가 분노억제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b=.19, t=7.80,

p<.001., 애착회피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항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002, t=-.07, ns. 따라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기본적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애착불안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

치심의 매개효과

애착불안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

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제안에 따라 3단계 순차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에서

애착불안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

고, β=.58, p<.001., 2단계에서 애착불안이 내면화

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β=.68,

p<.001. 3단계에서 애착불안 뿐만 아니라 내면화

된 수치심도 변수로 투입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

심은 분노억제에 유의하였고, β=.48, p<.001., 애착

불안의 영향은 전 단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β

=.58→.26., 애착불안도 분노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β=.26, p<.001., 내면화된

변인 1-1 1-2 2 3 4

1-1. 애착불안 -

1-2. 애착회피 .27*** -

2. 내면화된 수치심 .68*** .35*** -

3. 자기자비 -.60*** -.37*** -.69*** -

4. 분노억제 .58*** .30*** .65*** -.59*** -

평균 3.05 3.79 1.93 3.30 1.97

표준편차 0.95 0.83 0.71 0.55 0.50

왜도 0.25 -0.09 1.17 -0.31 0.34

첨도 -0.68 0.06 1.28 0.71 -0.30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448)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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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은 애착불안과 분노억제 사이에서 부분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

하여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통해 표본의 수를

5,000명으로 설정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간접효과 크기는 .17이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14~.21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
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hrout & Bolger, 2002). 즉 애착불안

이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을 높이고, 이는 분노

억제 수준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애착회피와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

치심의 매개효과

애착회피와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

치심이 매개하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

단계에서 애착회피가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고, β=.30, p<.001., 2단계에서 애착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β

=.35, p<.001. 3단계에서 애착회피 뿐만 아니라 내

면화된 수치심도 변수로 투입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억제에 유의하였고, β=.62, p<.001.,

애착회피의 영향은 전 단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β=.30→.09., 애착회피도 분노억제에 유의한 영향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2 F

1 분노억제 애착불안 0.31 .02 .58 15.09*** .34 227.69***

2 내면화된 수치심 애착불안 0.51 .03 .68 19.61*** .46 384.62***

3 분노억제

애착불안 0.14 .03 .26 5.36***

.46 190.90***내면화된
수치심 0.34 .03 .48 10.12***

Bootstrapping(5,000)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17 .02 .14 .21

표 2. 애착불안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N=448)

*** p<.001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R2 F

1 분노억제 애착회피 0.18 .03 .30 6.70*** .09 44.85***

2 내면화된 수치심 애착회피 0.30 .04 .35 7.83*** .12 61.37***

3 분노억제

애착회피 0.05 .02 .09 2.24*

.43 170.18***내면화된
수치심 0.44 .03 .62 16.39***

Bootstrapping(5,000)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13 .02 .09 .17

표 4. 애착회피와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N=448)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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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β=.09, p<.05., 내면화된

수치심은 애착회피와 분노억제 사이에서 부분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랩핑

결과, 간접효과 크기는 .13이고, 이의 95% 신뢰구

간은 .09~.17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

하지 않아 애착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을

높이고, 이는 분노억제 수준의 증가에 영향을 미

치는 간접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애착불안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에서 자

기자비의 조절효과

애착불안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 PROCESS macro

의 Model 1을 활용하여(Hayes, 2013)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애착불안과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항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18, t=-4.71, p<.001., 설명

력이 약 2.0% 증가하여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R2=.02, p<.001. 조절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단순 기울기 분석

(Aiken & West, 1991)을 시행하였고, 자기자비가

높을 때보다 자기자비가 낮을 때 애착불안에 의

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증가하는 정도가 더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기자비의 수준,

-1SD, M, +1SD에 따른 애착불안과 내면화된 수

치심의 관계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애착불안이 내

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효과는 자기자비의 3가

지 수준 모두에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애착불안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높이는 정도를 자기자비가 낮춰주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표준화 계수
t R2 △R2

B SE

상수 -.06 .02 -2.26*

.61 .61***애착불안(A) .30 .03 10.66***

자기자비(B) -.58 .05 -11.92***

(A)×(B) -.18 .04 -4.71*** .63 .02***

*p<.05, ***p<.001

표 4. 애착불안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N=448)

자기자비 조절효과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1SD .40 .03 .33 .46

M .30 .03 .25 .36

+1SD .21 .04 .14 .28

표 5. 자기자비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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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회피와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에서 자

기자비의 조절효과

애착회피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 PROCESS macro

의 Model 1을 활용하여(Hayes, 2013)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애착회피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항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13, t=-3.11, p<.01., 설명

력이 약 1.1% 증가하여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R2=.01, p<.01. 조절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단순 기울기 분석

(Aiken & West, 1991)을 시행하였고, 자기자비가

높을 때보다 자기자비가 낮을 때 애착회피에 의

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증가하는 정도가 더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기자비의 수준

비표준화 계수
t R2 △R2

B SE

상수 -.02 .03 -.84

.50 .50***애착회피(A) .11 .03 3.37***

자기자비(B) -.84 .05 -17.63***

(A)×(B) -.13 .04 -3.11** .51 .01**

**p<.01, ***p<.001

표 6. 애착회피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N=448)

자기자비 조절효과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1SD .17 .04 .10 .25

M .11 .03 .04 .17

+1SD .04 .04 -.04 .11

표 7. 자기자비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 2

그림 3. 애착불안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그림 4. 애착회피와 내면화된 수치심 간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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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D, M, +1SD)에 따른 애착회피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자기자비가

높은 수준에서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자기자비를 보이는 그룹을 제외한

보통이거나 낮은 자기자비를 가진 집단에서 애착

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높이는 정도를 자기자

비가 낮춰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애착불안,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의 관계에

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5)

의 Process Macro의 Model 7을 활용하여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인인 애착불안과

조절변인인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항이 매개변인

인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B=-.18, p<.001.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애착불안이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하였으며, B=.30, p<.001.,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종속변인인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B=.34, p<.001. 뿐만 아니라, 조절된

매개모형의 유의함을 검증하기 위해 Hayes

(2013)에 의해 제안된 조절된 매개지수 또한 유의

하였다, Index=-.06, LLCI=-.09, ULCI=-.03. 즉,

애착불안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분노억제와

종속변인: 내면화된 수치심

B SE t

(상수) 1.88 .02 77.51***

애착불안 .30 .03 10.66***

자기자비 -.58 .05 -11.92***

애착불안×자기자비 -.18 .04 -4.71***

종속변인:　분노억제

(상수) 1.32 .07 19.75***

애착불안 .14 .03 5.36***

내면화된 수치심 .34 .03 10.12***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06 .02 -.09 -.03

***p<.001

표 8.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1 (N=448)

간접효과 경로 자기자비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애착불안 →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억제

-1SD .13 .02 .10 .17

M .10 .01 .08 .13

+1SD .07 .02 .04 .10

표 9.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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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며, 이러한 관계는 자기자비

로 조절된다. 매개효과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통계적으로 조건부 간접효과라 하

는데(Preacher, Rucker, & Hayes, 2007),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자기자비의 –1 SD,

M, +1 SD의 모든 수준에서 애착불안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분노억제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

과가 유의한지 검증하여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개의 모든 수준에서 95% 신뢰구간을 기

준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을수록 간접효과는 작

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이 내면화된 수치

심을 통해 분노억제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자기자

비의 수준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약화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애착회피,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의 관계에

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5)

의 Process Macro의 Model 7을 활용하여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인인 애착회피와

조절변인인 자기자비의 상호작용 항이 매개변인

인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B=-.13, p<.01.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애착회피가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

종속변인: 내면화된 수치심

B SE t

(상수) 1.91 .03 76.71***

애착회피 .11 .03 3.38***

자기자비 -.84 .05 -17.63***

애착회피×자기자비 -.13 .04 -3.11**

종속변인:　분노억제

(상수) 1.12 .06 20.55***

애착회피 .05 .02 2.24*

내면화된 수치심 .44 .03 16.39***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06 .02 -.09 -.02

*p<.05, **p<.01, ***p<.001

표 10.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2 (N=448)

간접효과 경로 자기자비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애착회피 →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억제

-1SD .08 .02 .04 .11

M .05 .01 .02 .07

+1SD .02 .01 -.01 .04

표 11.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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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으며, B=.11, p<.001.,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종속변인인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B=.44, p<.001. 뿐만 아니라, 조절된

매개모형의 유의함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

에 의해 제안된 조절된 매개지수 또한 유의하였

다, Index=-.06, LLCI=-.09, ULCI=-.02. 즉, 애착

회피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분노억제와 유의

한 관련성을 보였고, 이러한 관계는 자기자비로

조절된다. 매개효과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

라지는 것을 통계적으로 조건부 간접효과라 하는

데(Preacher et al., 2007),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

의하였으므로 자기자비의 –1 SD, M, +1 SD의

모든 수준에서 애착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

해 분노억제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한

지 검증하여 표 1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자비가 –1 SD, M의 수준에서는 95% 신뢰구간

을 기준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

하며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간접효과는

작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1 SD의 수준에서

는 0을 포함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애착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분노억제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자기자비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약화되지만, 높은 수준의

자기자비를 보이는 그룹에서는 자기자비가 유의

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자비의 수준이 낮은 개인의 경우, 애착회피와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

과는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인애착이 분노억제에 미

치는 영향을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고, 이 과

정을 자기자비가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

대로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의 분노

억제와 같은 분노표현의 역기능적인 부분을 이해

하기 위해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이 애착불안과 분노억제

의 관계, 애착회피와 분노억제와의 관계를 각각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분노억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불

안정한 성인애착의 성향과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

하고 역기능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성향 간의 관계

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던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김남연, 양난미, 2012; 김현주, 이정윤,

2011; 조영희, 정남운, 2016). 즉, 불안정한 성인애

착의 특성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내

면화된 수치심을 증가시키며 그로 인해 분노를 더

역기능적으로 표현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노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

안정한 성인애착만이 아닌 두 변인의 관계에서 유

의하게 매개역할을 하는 내면화된 수치심 또한 분

노억제에 대해 개입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자기자비가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내면

화된 수치심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절효과의 양상을 살펴보면, 자기자

비의 수준에 따라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자기자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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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불안정한 성인애착 일수록 내면화된 수치

심이 상승하는 정도가 자기자비가 낮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즉, 불안정한 성인애착

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자기자비의 수준을 높인다

면,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

으며,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자기자비가 감소시키는 완충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자비의 완

충효과를 다룬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

로(김수영, 조민아, 2021; 김해경, 2015), 자기자비

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과 환경

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판단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가진 사람도 자기자비가 높다면 부정적인 자기개

념인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도를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보호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Allen & Leary, 2010).

셋째, 앞에서 살펴본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포

함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조절된 매

개효과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각각 검증하는

것에서 나아가 각 변인 간 관계를 통합적 관점에

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애착불안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는 내

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애

착회피와 분노억제 간의 관계에서도 자기자비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 분노억제가 증가할 수 있는

데,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아지면 애착불안 및 애

착회피와 분노억제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

심의 매개효과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수준이 높아서 내면화

된 수치심의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자기자비의 수

준이 높다면 분노억제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이 높으며(이재필, 2021; 조영희, 정남운,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분노억제를 보이지만(김남연, 양난미, 2012; 정해

숙, 정남운, 2011), 부적 정서의 완화(박세란, 이훈

진, 2015)와 수치심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Leary et al., 2007) 자기자비가 애착불안 및 애착

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서 분노억제에 미

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분노억제, 성인애착(애착불

안, 애착회피)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불안정한 성인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이 분노억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

한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요인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성

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자기자비의 완충적 역할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부

족한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추후의 연구에

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는 성인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선행연구에

서 자기자비와 내면화된 수치심을 형성하는데 애

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지만(Cook, 1987;

Neff, 2003a), 자기자비는 성인애착이나 내면화된

수치심과 같이 만성적인 성격 특성이라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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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증진될 수 있는 특성이라

볼 수 있다(McKay & Fanning, 2000). 또한, 자기

자비가 수치심의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며(Gilbert,

& Proctor, 2006), 수치심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자

기자비가 작용한다(Leary et al., 2007)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억제하는 내담자의 성격 구조를 이해하고,

분노억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자기

자비를 통한 치료적 개입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

을수록 자신을 부적절하게 바라보는 내면화된 수

치심의 수준이 높으며, 이는 분노억제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분노를 부적응적으로

표현하는 내담자는 그 이면에 생애 초기부터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나 성인에 이르기까

지 영향을 미치는 애착이 존재하며(Bowlby, 1973;

Bowlby, 1988), 불안정한 애착은 영아기 때부터

형성되어 전 생애에 걸쳐서 내면에 자리 잡게 된

수치심의 수준을 높이며(장진아, 2006; 조영희, 정

남운, 2016), 이러한 높은 수준의 수치심은 분노로

더 쉽게 나타난다(Lewis, 1987)는 것으로서 내담

자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면의 이유로 분노

억제로 문제를 겪는 내담자의 경우, 이러한 매커

니즘 속에서 자기자비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인

다는 검증을 통하여, 상담자가 자기자비의 증진을

위한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히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자기자비는 자비적인

마음 훈련(Compassionate Mind Training: Gilbert

& Irons, 2005; Gilbert & Proctor, 2006), 자비중심

치료(Compassion Focused Therapy: Gilbert,

2010), 마음챙김에 기초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Kabat-

Zinn, 2003) 등을 통한 증진이 가능하며, 이는 치

료적으로 큰 강점을 지닐 것으로 시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

였으나, 지인을 통한 표본모집으로 인한 지역의

한계를 보였으며, 여성이 62%를 차지하는 등의 성

비의 차이도 보였다. 이는 표본이 제한되어있고

이로 인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

료에서 성별. 지역별 분포를 고르게 하는 작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변인 중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인 분노억제의 경우에는 성

별과 성 역할에 관한 상반된 선행연구들이 보고되

고 있으므로(Brody & Hall, 2000; Kopper &

Epprerson, 1991), 처음부터 성차를 고려해서 접근

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사

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자기 보고식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권희경, 이현주, 2020)는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바람직 성을 추구하였을 경

향이 있으며, 기억의 왜곡 등으로 사실과는 다르

게 보고했을 가능성으로 자료가 편향되었을 수 있

다. 그러나 집단검사가 가능한 객관화되고 표준화

된 측정 도구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으며 검사

시행 시간이 비교적 짧으므로 본 연구에서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설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

문 외의 측정 방법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다차원적 측정 도구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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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기자비가 완충하는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모

든 변인을 동일한 시점에 측정한 횡단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자기함양 프로그램

을 통한 자기자비의 증진을 확인한 선행연구(노상

선, 조용래, 2013)를 참고하여 자기자비 프로그램

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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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through internalized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nger-in. In this

study, 448 subjects older than age across the country completed self-report surveys. Data

were analyzed for mediation, moder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using SPSS 25.0

and SPSS PROCESS Macro 3.4.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nger-in,

and internalized shame.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compassion and the

others. Second, internalized shame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of adult

attachment(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nd anger-in. Third, self-compass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nd internalized shame. Fourth, the mediated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was

controlled by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 of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nd anger-in. These findings show that self–compassion has a

buffering effect that reduces the internalized shame that has a signiticant impact on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nger-in). Based on these results,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Internalized Shame, self–compassion,

anger-i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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